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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인세라믹 육성 시작부터 흔들!
산자부-요업기술원, 60억원 투입해 시뮬레이션 기반 구축 추진

정부가 파인세라믹산업의 기술개발에 2007년까지 총 60억원을 투자한다.

산업자원부는 IT 등 첨단산업의 핵심소재․부품인 파인세라믹산업의 R＆D 효율 극대화 및 산업화 촉진을 

위해 요업(세라믹)기술원과 <파인세라믹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구축> 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2003년부터 

2007년까지 5년 동안 총 60억원(정부 45억원 및 민간 15억원)을 지원할 계획이다.

파인세라믹은 세라믹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고도로 정제된 원료와 기술을 이용해 생산되는 비금속 무

기재료로 전자세라믹(MLCC 및 센서), 구조세라믹(점화플러그) 등에 사용되는 것을 모두 총칭한다.

파인세라믹 컴퓨터 시뮬레이션(CS)은 파인세라믹 소재의 재료설계-제조공정 기술개발-응용제품 설계 등 일

련의 과정을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해 실제 제조공정에서 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행착오 

방식에 의존해 왔던 소재․공정기술과는 달리 연구개발에서 제조․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최적화함으로써 개발

기간 단축, 품질향상과 신기능 소재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전자부품․이동통신 사업의 초소형화, 고정밀화, 복합 다기능화 추세에 따라 핵심소재인 파인세라믹의 R&D

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적용은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이미 일본, 미국 등 선진국의 파인세라믹 분야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이 성숙된 단계인 반면, 국내에

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고급인력, 기술, 자금 등 투자비 부담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

있어 파인세라믹 원료의 70%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.

2002년 국내 파인세라믹 원료 수입은 35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, 정부는 요업기술원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

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고 기술이전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특히 

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2000억원의 국내 총 생산효과를 확대시키는 직접적 효과 외에 IT산업의 대외경쟁력도 

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.

산자부는 1단계(2003-05) 사업으로는 재료설계․제조공정․응용부품별 시뮬레이션의 기반기술을 확보토록 

하고 2단계(2006-07)에서 기술에 대한 표준화 및 DB 구축을 통한 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

축적 단계로 구분해 추진할 예정이다.

또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부터는 파인세라믹 첨단 소재․부품의 수입대체 및 생산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

며, 국내 총생산을 약 2000억원(2008년 기준) 이상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

다.

그러나 시뮬레이션 체제 구축만으로 국내 파인세라믹 소재․부품의 선진국 의존성을 낮추고 무역수지를 개

선하며 소재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

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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